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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3. 14.(목) 

어선사고 관련 수색, 구조 및 지원상황,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챙겨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사고 관련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개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4일(목) 15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해경 및 관련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9일(토)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가 전복되었고, 3월 14일(목)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제102해진호’가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명구조와 수색, 그리고 가족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장관은 3월 15일(금) 통영 어선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수색·구조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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